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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초고속 생산기술 개발
활성형 구조의 유도기술 발견 … 신약 개발경쟁력 확보

초고속 단백질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이 국내 대학 연구팀에 의해 개발돼 단백질 구조와 기능에 입각한 신약

개발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의 <21세기 프론티어 미생물유전체 활용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연세대학교 성백린 교수팀이 활성형 

단백질 공급의 실마리가 되는 <미생물유전체로부터 활성형 구조 유도 신기술>을 개발했다.

인간유전체 연구에 이어 21세기를 주도할 구조단백체 연구에는 활성형 단백질의 공급이 우선과제이나 세계

적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성백린 교수가 개발한 <활성형 구조 유도기술>은 기존의 불활성형의 단백질로부터 다단계 화학처리를 거쳐 

활성형의 단백질을 제조하는 기술과는 크게 차별화된 것으로 단백질의 효능 및 생산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성백린 교수는 “진화초기 생명체가 사용했던 방법을 발견하고 21세기 최첨단 단백체 연구에 응용한 것”이라

고 해석하고 있다.

과기부는 <활성형 구조 유도기술>의 개발이 인간유전체 지도의 완성으로 발굴된 많은 신약타겟 단백질을 

초고속으로 검증하는데 중심기술로 부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입각한 신약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개발기술은 2004년 6월까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특허 등록이 완료됐고, 미국의 생명공학기업들로부터 

기술이전 문의를 받고 있어 막대한 로열티 효과가 기대된다. <주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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